
GIST, 131억 원 규모 '호남권 지역자율 R&D' 
본격화… 연구단 모집

- 과기정통부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 GIST 박기홍 교수, 호남권 사업단장 맡아

-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3대 분야 연구단 모집… 10월 12일까지 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정책과 GIST 연구역량 연계해 지역 주도 R&D 추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4극3

특 지역 자율 연구개발(R&D) 사업’의 호남권 사업단을 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정책 수요와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연결하고,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1일(금)부터 ‘2026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단 모집을 시작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4극3특 지역 자

율 R&D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출범식에는 호남권 사업단장인 GIST 환경·에너

지공학과 박기홍 교수도 참석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 ‘2026년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박기홍 4극3특 지역 자율 R&D 호남권 

사업단장(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사진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 자율 R&D’는 중앙정부가 연구 주제와 수행 방식을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



어나, 지역이 산업·과학기술 역량과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정부는 올해 총 789억 원을 투입해 ▴중부 ▴호남 ▴대경 ▴동남 등 4극에 각각 

131억 원,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에 각각 88억 원을 지원​한다.

호남권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산업정책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

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GIST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산학연 혁신주체를 연결해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을 뒷받침하는 협력체계​로 추진된다.

주요 중점 분야는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 기반 첨단 패키징·열관리 기술과 산업특화형 고신뢰성 AI·광·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상송전선로(Virtual Power Line, VPL), 나트륨이온전지 기반 그

리드포밍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그린수소와 레이저 핵융합

을 연계한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보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다기종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사용후 배터리 비파괴 진단·자

원순환, 도시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안전·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추

진할 계획이다.

박기홍 4극3특 지역 자율 R&D 호남권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이 필요한 기

술을 스스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와 긴밀히 협력해 호남권의 AI·광기술, 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역량을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GIST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호남권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연구개발 과제와 

연차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에 대한 세부 사항

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1일(금)부

터 10월 12일(월) 오후 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http://www.iris.go.kr

